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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
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45번길 30 지층

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종석 에 대한 피의사건의 ( 피의자, 피해자, 목격자, 참고

인 ) (으)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.

본인은 진술서 작성의 앞서 거짓 없이 사실만을 기재할 것임을 분명히 명시합니다.

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3시부터 대략 1시간 반 가량의 시간 동안 구리시

소재의 천성교회 2층 청년반(호실명)에서 목격한 장면과 피의자 (이종석)과의

대화 내용을 서술합니다.

저는 사건 당일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13시경 청년반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.

제 기준 왼편으로는 몇 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 싱크대 앞에는 김여진

(피해자)이 수전을 사용 중이었고 그 뒤에는 (피의자)이종석이 앉아 있었습니다.

잠시 후 이종석이 일어났고 김여진 뒤로 다가왔습니다. 그러다 쭈그려 앉았고

손에 들려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 놓았습니다.

당시에 김여진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핸드폰에 위치는 김여진 치마 밑 다리 사이의

위치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몇 초 후 일어났습니다. 너무나 행동이 자연스럽고 순식

간에 일어난 상황 이었고,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거지? 라는 생각에 순간 당황을 하였

고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



저는 교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

1시간 동안 생각을 하였고 내가 오해하는 상황일까?, 잘못 본건 아닐까? 수십 번 되내

여 자문해 보았지만 핸드폰 위치가 너무나 병백히 정 중앙에 있었기에 오해 할 상황이

아니다. 그리고 확인해 봐야겠다. 생각 하였습니다.

이종석을 따로 옆 방으로 불러냈고 다음은 이종석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.

저와 이종석은 친한 사이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화도 거의 나눠본 적이 없기에

이종석은 제가 불러내서 방 안쪽에 앉으라고 했을 때 매우 당황해 했습니다.

저는 이종석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

다음은 대화 내용입니다.

나: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너 아까 싱크대 뒤에서 무슨 상황이었는지 나한테 설명

해 줄 수 있어?

이종석은 계속 뜸을 들이며 대답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말을 했습니다.

이종석: 아... 그게 .. 형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. 그게 누구라도 오해 할

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최근에 생긴 강박증 같은게 있는데요, 바닥에 뭐가 없는데

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꼭 주워야 해요. 근데 원래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줍는데

하필 그때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바닥에 핸드폰을 내려 놓고 줍는 행동

을 하게 됐습니다. 충분히 오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.
나: 그러니까 너 말은 갑자기 그런 강박증상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내려 놨는데

하필이면 우연히 그 위치가 여진이 치마 밑이라는 거잖아?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

하냐?

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자기가 호흡하기가 힘들다며 과호흡 증

세를 토로 했습니다.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최근에 증세가 더 심해졌고 하필

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셔서 지금 더 힘들다. 라고 했습니다.

안절부절 가만히 있질 못하고 대화 하기를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.

나: 난 널 잘 모르고 이해 할 수 없고,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? 근데 여진이는 이걸

이해할 수 있을까?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?

이종석: 제가 이해 할 수 있게 잘 말을 해 봐야죠.

나: 어쨌든 네 말은 내가 지금 너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잖아? 그럼 너한테 실례가 안

된다면 내가 너 앨범을 한번 봐도 될까?

이종석: 아니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.



나: 그래? 그럼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네 ?

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, 핸드폰이 너가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

로 사용이 되었니 ?

이종석: 아니요.

이렇게 대화는 종료됐고 . 저는 방을 나와 김여진의 남자친구인 최우태군을 불러 사실

을 말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이종석을 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.

더불어 청년반 담당 표한결 목사님에게 종석이의 멘탈이 지금 좋지 않으니 케어를

부탁한다고 전달을 하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.


